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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야,너정말이곳을떠나고싶니?

물론이야.당장이라도떠나고싶어.

그렇다면상자시계속으로들어가봐.

시계공아저씨가그랬어.상자속은세상이있다고!

아침안개는철길멀리, 호수를품은산

자락까지마술처럼감춰버렸어요. 전철역

앞소담한광장안으로신호등이바뀔때마

다출근길어른들이우르르뛰어건너왔어

요.안개속에숨어있다나온병사들처럼.

맑은날가끔은시계탑을힐끔쳐다보는사

람들도있지만큼지막한숫자를재빨리확

인하고는전철역계단으로뛰어갔어요.사

람들은시계탑위에파랑새조각품이있다

는사실은아예모르는것같았어요.

-철컥-

안개속에서커다란분침이움직이는소

리였어요.

-케켓-

안개사이로노란부리가보였어요.

오후가되자안개는호수속으로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안개가묶어둔커다란마

술자루매듭이풀어지자광장시계탑의모

습이드러났어요.상자모양시계는네면에

똑같은시계바늘이달려있고윗면에는파

랑새한마리가날아갈듯앉아있어요.

휴우,살았다!사방이답답해서혼났네.

시계는네면의시계바늘을반짝이며말

했어요.

시계야,안개만걷히면뭐하니?

파랑새는안개보다더못마땅한게있는

것같았어요.

파랑새야, 더듬더듬앞을안봐도되니

좋지않니?

시계야,앞이잘보인다고우리도잘보

이는게아니잖아?

…….

시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정

말이지사람들의관심을받아본게언제인

지기억이가물가물했어요. 게다가어른,

아이할것없이손에꼭쥐고다니는휴대

폰때문에관심받기란더힘들었어요.

-삐이-

-다음들어오는열차는이역을통과하

겠습니다-

아!시끄러워!

파랑새는미리부터귀를막으며말했어

요.분침이철컥이는동안열차몇대가굉

음을내며역을지나갔어요.

파랑새야, 광장이철길옆에있으니어

쩔수없지않니?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고막이 찢어질

것같단말이야!

시계는파랑새에게어떤위로의말을해

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파랑새는 귀

가 밝아서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들으니

까광장바로옆철길을지나는열차소리

는더잘들릴테니까요.

시끄럽지도않고사람들이나를알아주

는곳으로가고싶어.

파랑새는간절하게말했어요.시계는시

무룩한파랑새를어떻게도와줄지생각에

잠겼어요. 시계는아주오래전파랑새시

계탑을만들었던시계공이조수에게했던

말이떠올랐어요.

자네는시계가뭐라고생각하나?

시계공은시침을시계앞판에꽂으며말

했어요.

지금시각을알려주죠.

조수는너무쉬운질문때문인지멋쩍게

웃으며대답했어요.

시계가 가리키는 지금 시각은 과거와

미래의똑같은시각이야.

네?

조수는고개를갸우뚱하며시계공에게

네 번째 시침을 건넸어요. 시계공은 마지

막시침을꽂았어요.

이상자모양시계위에새조각품을얹

는다고했지?

네.파랑새라고하던데요.

이시계탑과잘어울리겠군.

저, 한가지궁금한게있어요.

조수는시계앞면유리를건네면서말했

어요.

시계모양이왜상자인가요?

상자는또하나의세상이야.

시계공은 시계 네 면을 유리로 덮으며

말했어요.조수는상자모양시계를찬찬히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상자 속에 세상이

있다는말은아리송하기만했어요.

시계가마술상자라도된다는건가?

시계는주름진시계공의얼굴과굳은살

박인손끝이선명하게떠오르는것같았어

요. 그날의시간과지금의시간이마치긴

바늘과짧은바늘이포개지듯겹쳐진것같

았어요.

파랑새야, 너 정말 이 곳을 떠나고 싶

니?

물론이야.당장이라도떠나고싶어.

그렇다면상자시계속으로들어가봐.

네속으로말이야?

시계공아저씨가그랬어. 상자속은세

상이있다고!

어떻게들어가?

…….

시계는고민이되었어요.정말이지어떻

게상자시계속으로들어가는지시계공이

말해주지는않았으니까요.

아!알았다!

시계는소리쳤어요.

깜짝이야! 도대체 어떻게 상자시계 속

으로들어간단말이야?

시침과분침이겹쳐질때!

정말?

내생각이긴하지만한번믿어봐.

뭐야?내머리가부서지면어떡해?

미래도지금시각이랑같다고했으니까

시계바늘이겹치면되지않을까?

피-히엉터리군!

분침은미래의시간으로가고있고, 시

침은과거일수있잖아?

무슨말인지모르겠다.하지만뭐한번

해보지.

파랑새는머리가시계상자에부딪혀멍

이 들게 뻔하니까 살살 시도해 보기로 했

어요.

-철컥…철컥…철컥…철컥…철컥-

파랑새는분침소리를기다리고있었어

요. 이제분침은시침바로옆까지움직였

어요.파랑새날개깃이살짝움직였어요.

이때야!

-푸드득-

-철컥-

긴바늘과 짧은바늘이 포개지는 순간이

었어요.

파랑새가사라졌다!

시계는설마했던일이진짜로벌어져서

너무놀랐어요.

파랑새는시계톱니바퀴를피해허둥지

둥날았어요.

으아악

별하나가쏟아지듯눈앞에나타나자파

랑새는눈을질끈감았다떴어요.

정말시계속으로들어온거야?

파랑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낯선 세계에 온 것은 틀

림없었어요.

여긴어디지?

파랑새 눈에 호수가 보였어요. 광장 가

까이에 있는 호수보다 몇 배는 넓은 호수

였어요. 호수 한 가운데는 수풀과 나무가

섬처럼 떠 있었어요. 파랑새는 넋을 잃고

섬을바라보았어요.

정말광장을떠난거야!

와!새로운세상이다!

그때였어요.

파랑새다!

우와. 색깔도 예쁘고 깃털도 부드러

워!

안전모를쓴젊은인부가파랑새를처음

보았어요. 잠시후호수주변인공습지공

사장에있던인부들도몰려들었어요.인부

들은너도나도파랑새머리와깃털을쓰다

듬기 시작했어요. 파랑새는 광장을 떠나

멋진호수로오게된것도맘에들었고사

람들한테 관심도 받으니 기분도 좋았어

요.

-투투투투투투투투-

굴착기는 날마다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있어요.호수는인공습지조성공사때문에

새벽부터저녁까지굴착기소리가끊이질

않았어요.

아!시끄러워!

파랑새는머리정수리털과날개깃이한

움큼빠진채로소리쳤어요.

철로멀리,호수를품은산위로해가떠

올랐어요. 시계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파랑새에게 날마다 듣곤 했어요. 그때는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였어요. 이제

시계탑 위 파랑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조각품일뿐이에요.

파랑새는잘있을까?

-철턱턱턱-

네면의시계바늘중에분침두개가분

턱을넘지못하고제자리였어요.

어?이상하다!

시계는힘을주어분침을움직이려고했

어요. 하지만 긴바늘은 바르르 떨리다가

철턱소리만낼뿐이었어요.

얼마 후 광장에는 디자인 멋진 돌 시계

탑이세워졌어요.파랑새시계탑은트럭에

실려멀리가게되었어요.

이렇게멀리까지왔으니이제파랑새는

영영만날수없을거야.

-철컥-

시계네면의시침이다시움직였어요.

날이어둑해지자시계조명등이밝아졌

어요. 멀리서 보면 네모난 시계만 별빛처

럼하늘에떠있었어요. 시계탑위파랑새

조각품은어둠에가려보이지않았어요.

인공습지공사장굴착기소리는밤이되

어서야 들리지 않았어요. 인부들이 모두

공사장을떠나자파랑새는고요한호수위

를날았어요. 그런데그때호수가까운하

늘에네모난시계가떠있는게보였어요.

파랑새는별빛상자를향해날아갔어요.

어디서많이본것같아!

별빛상자가가까워지자낯익은모습처

럼보였어요.

어!어!시계다!

파랑새는 광장의 시계를 보게 되었어

요. 시계도 가까이 날아오는 새를 보았어

요.

파랑새?

시계는믿을수없다는듯이눈을더크

게뜨고날아오는새를뚫어져라쳐다보았

어요.

시계야!너맞구나!

파랑새야!

시계와파랑새는놀랍고도반가웠어요.

우리가다시만났어!

시계속세상에도네가있네?

파랑새는 시계탑 조각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미래에도네가있구나!

시계는조각품을올려다보며말했어요.

시계야,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

어?

내가고장이났어.

그럼광장은이제시계가없겠네?

아니야,멋진돌시계탑이생겼지.

돌시계탑에도조각품이있어?

아니, 사람들 말로는 광장에 어울리는

세련된디자인이래.

디자인이뭐야?

나도 잘 모르지만 모양 같은 게 아닐

까?

모양은우리가멋지지?

마술상자시계에멋진나까지.하하

파랑새는광장에새로운시계가세워졌

다는게뭔가허전한기분이들었어요. 하

지만그바람에시계를다시만나게된일

은너무기뻤어요.

파랑새야, 난네가상자속으로들어갔

을때너무놀랐어.

아!나도마찬가지야.

상자속에다른세상이있다니!

상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난 기절하는

줄알았어!

파랑새는그때를생각하니까정신이아

찔해지는것같았어요.

파랑새야,이곳은맘에드니?

조금전까지는광장으로돌아가고싶었

는데지금은…….

시계는파랑새가지금은어떤마음인지

궁금했어요.

지금은 너를 다시 만나서 돌아가고 싶

지않아.여기가시끄럽기는해도.

나도너를다시만나서광장은안가고

싶어.

파랑새와시계는밤이깊도록이야기를

나누었어요.깜깜한호수는파랑새시계탑

이내는환한빛으로반짝였어요. <끝>

파랑새시계탑 이명선동 화


